
짧지만 그래서 더 알쏭달쏭한 속담,

유래를 알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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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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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 만화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속담을 써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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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다음 뜻을 가진 속담을 완성하세요.

2. 속담의 뜻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○표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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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2 )

( 3 ) 

( 4 )

( 5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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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3 )

( 4 )

( 5 )

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  -  아주 (   똑똑함  /  무식함   ).

우물 안 개구리  -  넓은 세상의 형편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 아는  /  알지 못하는   ) 사람을 이르는 말.

제 버릇 개 못 준다  -  한번 들인 버릇은 고치기 (   힘들다  /  쉽다   ) 는 뜻.

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 - 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가지 (   재주  /  취미   )는 있음.

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 -  자기에 대한 (   칭찬  /  충고   )(이)나 비판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장은 듣기에 좋지 않지만 그것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아들이면 큰 도움이 됨.

아무리 위급한 경우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.

▶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□□만 차리면 산다.

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함.

▶ 남의 제사에 □ 놔라 □ 놔라 한다.

아무리 비밀스럽게 말해도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되므로 말조심을 해야 함.

▶ 낮말은 □가 듣고 밤말은 □가 듣는다.

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음.

▶ 콩으로 □□를 쑨다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.

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됨.

▶ 닭 쫓던 개 □□ 쳐다본다.



4. 빈칸에 알맞은 글자 카드를 골라
    뜻이 비슷한 속담을 완성하세요.

잎잎 등등 발발배배 슬슬솔솔 보보 구구

( 1 )

( 2 )

( 3 )

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 ▶ □□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□□
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 ▶ 송충이는 □□을 먹어야 한다.

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 ▶ 제 □□을 제가 찍는다.

5. 다음 사다리를 따라가 속담에 어울리는 상황이면 ○표,
   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면 X표 하세요.

작은 거짓말을 계속

하다가 남에게 큰 해를 

입히는 거짓말까지

하게 됐어.

바늘 도둑이

소 도둑 된다

왜 돈을 모으려고 해?

아끼지 말고 팍팍 써!

간에 붙었다

쓸개에 붙었다 한다

나는 이 게임을

잘하니까 너희 둘이

편을 먹어.

되로 주고

말로 받는다

청소 안 하려고

꾀 부리다가

더 많이 하게 됐네.

티끌 모아 태산



6.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속담의 뜻을 완성하세요.

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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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귀에 경 읽기

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

꿈보다 해몽

아무리 알려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(           )이/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.

미운 사람일수록 더 (           )대해 주고 나쁜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함.

언짢은 일이 있을 때 이왕이면 그럴 듯하게 돌려 생각하여 (           )풀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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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알맞은 칸을 색칠하세요.

난 피아노를 배운 적이

없는데 피아노를 잘 친다고

소문이 났어.

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?

가재는 게 편이라고,

나는 쌍둥이 언니랑

맨날 싸워.

될성부른 나무는

떡잎부터 알아본다고,

이순신 장군은

어려서부터 남달랐어. 

왜 나는 네가 받은 선물이

더 좋아 보이지?

남의 떡이

더 커 보여서 그런가?

동생은 이미 점심을 먹었고

나는 점심도 못 먹었지만

동생에게 빵을 양보했어.

내 코가 석 자니까!

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,

꽃이 다 말라 죽은 다음에

물을 주면 뭐 하니?



8. 다음 속담을 사용해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.

➊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

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, 여기 뒀던 종이가 어디갔지?

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

➍ 뿌린대로 거둔다

➋ 금강산도 식후경

➊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



어휘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

어휘력어휘력과 문해력문해력을 탄탄히 키울 수 있는 책

말의 유래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다니!

서울대
최나야 교수

추천

★ ★ ★ ★

슬기로운
초등생활

이은경 추천

★ ★ ★ ★

필수 어휘 .

국어교과서
반영

★ ★ ★ ★

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

    : 우리말
② 그래서 이런

     관용어가 생겼대요

③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생겼대요

④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

* 「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」 시리즈는 계속 나옵니다.

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: 우리말

② 그래서 이런 관용어가 생겼대요

③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생겼대요

④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


